
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

2022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2기 

한반도의 이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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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반도의 이슬람은 이른 시기부터 그 교류의 흔적을 남긴다.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9세기 중

엽의 아랍어 문헌들이다. 아랍-무슬림들의 한반도 입국을 일관되게 기록하면서 신라의 기

후, 지리, 산물, 환경 등에 관한 유의할만한 기록을 남겼다. 현재까지 18명의 무슬림 학자들

에 의한 20여권의 책이 확인되었다. 최근에는 페르시아 문헌들도 확인되었다. 한국측 사료

는 1024년경 고려초기에 대식상인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고, 고려말에는 회회인이란 존재들

이 한반도에 거주했다는 기록들이 나타난다. 대식은 아랍상인들을 칭하고 회회인은 중앙아

시아에서 건너온 위구르 튀르크 무슬림들이다. 무슬림들과의 접촉과 교류, 이슬람 과학과 문

화의 영향 등은 고려말-조선초기까지 이어졌다. 그러다가 1427년 오랑캐 문화를 근절하는 

세종시기 칙령의 발효로 급격히 동화의 길을 걷는다. 오늘날 한국 이슬람은 한국전쟁 시기 무

슬림 터키군대의 파병과 1970~80년대 중동 건설붐으로 새롭게 태동되었다. 현재 국내에는 

15개의 모스크와 150여개의 무살라(예배소), 외국인 15만명, 내국인 3만 정도의 무슬림들이 

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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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키 이스탄불대학교에서 튀르크 이슬람 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하고 그곳 마

르마라대학교 중세사학과 조교수로 유목문화론과 극동사를 가르쳤다. 사우디

아라비아, 튀니지, 이란 등지에서 인류학 현장연구를 수행했으며 한양대학교 

문화인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계명대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특임교수

로 재직하고 있다. 주요 저역서로 『이슬람과 한국문화』, 『세상을 바꾼 이슬람』, 

『중동의 역사』, 『쿠쉬나메』 등이 있다. 


